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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 말만 듣고 결론짓는 충주노동지청!

충북 음성에 있는 시너스텍이라는 회사에서 직장 내 

괴롭힘, 성희롱 사건이 터졌다. 피해자는 금속노조 대

전충북지부의 개별조합원이다. 올해 6월 충주노동지청

에 진정을 넣었고 5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. 결과는 

‘법 위반사항 없음’이었다.

충주노동지청은 사업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

적정한 행위였고,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

판단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. 충주노동지청은 가해 사

업장의 자체 조사결과와 회사측 입장에서만 증언한 

몇몇 참고인 조사를 근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.

제대로 다시 조사하라!

피해자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며 언제 잘릴지 모르

는 고용불안 때문에 모든 불합리한 상황마저 참았다. 

업무와 상관없는 탕비실 청소, 커피 심부름, 개인 심

부름, 얼굴 품평, 옷차림 품평, 지나가면 휘파람 불기, 

남성 직원들과 강제 온천여행 등등. 피해자는 강압적

이고 폭력적인 회사 생활을 참지 못하고 어렵게 용기

를 냈다.

그러나 충주노동지청은 피해자의 용기를 짓밟았다. 가

해자들의 증언은 믿었고, 피해자의 증언은 증거가 없

다며 묵살했다. 그 사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더 나빠

져 충북대학병원에 입원해야 했다.

금속노조가 함께 투쟁합시다!

사업장 안에서 혼자 금속노조 조합원인 피해자는 충

주노동지청의 편파 조사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

있다. 어디 하나 믿을 곳이 없다.

금속노조가 함께 해결하자.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

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금속노조가 끝

까지 함께 투쟁한다는 것을 보여주자.

<시너스텍 괴롭힘ㆍ성폭력 사건 부실조사

충주노동지청 규탄 결의대회>

△ 일시 : 2022년 11월 29일(화) 15시

△ 장소 : 충주노동지청 앞


